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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. 

어디서부터가 진짜(?) 바람인지 그 기준은 생각할수

록 모호하다. 같은 행동일지라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

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또한 

다를 수밖에 없다. 지금 만나고 있

는 연인과 보다 오랜 관계를 이어

가고 싶다면 그가 생각하는 바람

의 기준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

가 있다. 

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사람

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5가지

를 소개했다. 

1. 직감이 오면 이미 바람이다

별다른 증거 없이 오직 마음으로

만 바람을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

다. 이 유형의 핵심 포인트는 속상

함이다. 

오직 내가‘기분이 나쁘다’고 느

끼는 경우 바람이라 정의하는 것. 

무섭게 발동하는 촉만으로 바람

을 잡아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

한다.

2.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눈 마주

치면 바람이다

‘눈만 마주쳐도 바람’이라고 간

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

부터 바람으로 여기는 이 기준은 바람의 기준 중 가장 

엄격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.

만약 자신의 연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연인과 만나

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. 괜한 

허튼짓(?)을 보였다간 기준이 한층 더 강력해질 수 있기 

때문이다.

3. 스킨십이 오가면 바람이다

스킨십을 바람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

넓은(?) 이해 범위를 가지고 있다. 이성과 눈을 마주치거

나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 이해하

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스킨십만큼은 절대 이

해할 수 없음으로 걸리게 되면 변

명이라곤 예외 없는 기준이기도 

하다. 

바람의 기준 중 가장 정확하고 

뚜렷한 기준이기도 하다. 

4. 감정까지 주고받아야 바람이다

서로 여지를 주는 대화를 하거

나 묘한 감정을 교류하는 것 자체

만으로 바람으로 간주하는 경우

다. 애틋한 감정도 당연히 교류해

선 안 된다.

평소 자상하거나 친절을 자주 

베푸는 사람일수록 이 유형에 주

의해야 한다. 정말 사심 없이(?) 주

고받은 행동이지만 연인에게 특

별한 행동으로 비치면 바람으로 

간주되기 때문이다.

5. 거짓말하고 핑계를 댈 때부터 

바람이다

애인을 속이고 만나는 게 바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

다. 이 유형은 말 그대로 연인에게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

을 했을 때 바람으로 간주하는 경우다.

핵심 포인트는 이성과‘몰래’라는 말이 들어가는 행

동을 한다는 것이다. 다시 말해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 

어디서나 솔직함을 강조하는 유형이기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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